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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무선주

파수와 휴대전화를‘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

다. 이는 2001년 극저주파(ELF ; Extremely

Low Frequency) 자기장을 발암가능물질로 발

표한후 10년만의일이고, 전자파의건강연구를

시작한지14년째되는해이다.

참으로 어렵고, 긴 여정이었다. 석면, 흡연이

발암물질로 분류되기까지 100∼200년이 걸렸

다는말이실감난다.

1. 발암가능물질분류까지의긴여정과의혹

국제암연구소(IARC)는 무선주파수 전자파의

발암물질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5월 전문

가 회의 전에 전문가팀의 역학조사부문 책임자

인 스웨덴출신의 유명한 생체전자파 과학자 앤

더 알범 교수에 대한 자격 시비가 불거졌다. 스

웨덴은 전자파 생체 연구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자랑하고있고, 앤더알범교수는이분야

에서스웨덴생체전자파위원회는물론국제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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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omagnetic Fields, Exposure Limits and Regulations
세계보건기구(WHO) 휴대폰, 무선주파수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

The WHO/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 has classified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Group 2B), based on an increased risk for glioma, a malignant type of

brain cancer, associated with wireless phone use on 31, May 2011. It takes 10 years after announcing the electric

magnetic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Group 2B) and 14 years after starting research project. It is too late as

mentioned, too weak in terms of the same class to 'pickles & coffee' and too little in terms of using words 'more

studies required'. The guidelines on 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have been developed to provide

guidance to identify the safety of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On the recent recommendations of safety

guidelines, there has been discussion on possible chronic effects of electromagnetic fields with much lower or no

threshold. This paper riviews the global trends of safety guidelines and has suggested the new guidelines for

protecting the human health, wildlife and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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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전자파인체보호기준지침작성용역을수

행하고 있는 NGO 단체인 국제비전리방사선방

호위원회(ICNIRP) 임원, 국제보건기구 산하기

관 국제암연구소(IARC) 임원으로 90년대 초부

터휴대전화의건강영향평가에있어가장큰영

향력을행사해온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통신회사의 로비스트로

20여년 간 전자파의 생체영향과 관련한 유럽연

합(EC), WHO, IARC, ICNIRP 등의 로비를 해

왔고, 2010년에는형제가함께브뤼셀에컨설팅

회사를설립하여엔더알범교수가이회사의이

사를맡고있는사실이밝혀져전세계뉴스거리

가 되었고, 국제암연구소는 그를 역학조사책임

자에서해임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나온 전자파의 비열

작용등에대한연구결과도묵살하고언론인터

뷰를통해‘아직전자파가암을일으킨다는과학

적증거확실하지않다’라고밝혀왔다고한다.

이미 전자파에 의한 비열작용(미세한 전자파

신호가 인체에 열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나 알츠

하이머, 백혈병, 정자손상, DNA 손상등을일으

키는현상으로특히어린이, 임산부, 환자, 노약

자등이취약하고, 장기노출은위험이더크다는

전자파의작용)이역학연구, 동물실험등을통해

밝혀져많은나라들이이에대한사전예방조치

를취해오고있음에도메커니즘이아직규명되

지않았다는이유로‘과학적증거가아직확실하

지 않다’라고 지난 15여간 지속적으로 언론 인

터뷰를해온것으로밝혀졌다.

또한, 국제암연구소는 2주간의 전문가회의에

통신업체와휴대폰제조업체대표를옵저버로참

여시켜무선주파수와휴대전화의발암가능여부

에 대한 의사결정에 옵저버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있다는의혹을남겼다.

이런우여곡절끝에나온국제암연구소의‘발

암가능물질’발표는다행스럽기도하지만, 한편

너무 산업체의 입장에 서서‘더 연구가 필요하

다’라는애매한표현을쓰며‘너무약하고, 여린

솜방망이결정’을했다는비판을면하지못하고

있다.

2. 세계각국의전자파인체보호기준

<표 1>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은 ICNIRP의 지침(2010년에는 기준치 일

부를더올리는사건이있었는데이에대해서도

의혹이 뒤 따르고 있음)을 준용하고 있고, 미국

FCC가높은지침을유지하고있으나타법이나

지자체별로별도규제를하고있으며, 여러나라

와 지자체들이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생물

학적 입장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획기적으

로내리고있음을한눈에알수있다. 

우리인간이만들어내고있는전기나휴대전

화등으로부터의전자파가없는자연상태에서도

0.000001 μW/m2의전자파는존재하는데, 휴대

전화는 0.000002 μW/m2에서 작동이 가능하다

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휴대전화 통화에 사용하여

우리의건강과생태계를위협하고있는것은아

닐까? 

오른쪽의동등풍속은전자파에너지를풍속과

비교한것으로이는2000년6월세계각국의과

학자들이 오스트리아 찰스버그회의에서 전자파

전력밀도 1,000 μW/m2가 주택가에서 풍속 30

m.p.h(meter per hour)와 같은 강도라고 정하

였는데, 이를 각 국의 전자파 전력밀도 기준치

와동등한풍속값을표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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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준치는 주택가에서 풍속 2847

m.p.h에 해당한다. 이런 바람 속에서 잠을 자고

숨쉬며생활하고있다고생각하니‘전파야놀자’

가아니라‘전파야무서워!’진다.

䤎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 107

물질

䤎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59 물질

䤎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267 물질

䤎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 508 물질

䤎Group 4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1 물질

그러나, 이제라도 전자파가‘발암가능물질’임

을세계보건기구가공식인정했으므로우리는더

큰 목소리로 전자파오염, 전자파 폭풍으로부터

우리 자신, 가족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 파괴를 막는 일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겠다는생각이든다.

3. 전자파에대한생물학적연구결과

세계 각국의 과학자, 의료진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다음과같다.

①현재 세계 모든 인류는 전기로부터 발생하

는 극저주파(0 ~ 300 Hz) 자기장, 휴대전

화, 휴대전화기지국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무선주파수(100 kHz ~ 300 GHz) 등 전자

파( 0 ~ 30 GHz)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 현재각국의안전기준보다훨

씬 미약한 전자파(비열효과)에 의해 건강이

위협받고생태계가파괴되고있다. 

②특히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환자, 노약자,

유전 또는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전자

2011. 9 33

<표 1> 세계각국의무선주파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1.8 GHz 일반인노출
허용기준치

전력
밀도

전기장강
도

동등
풍속

μW/m2 V/m m.p.h.

FCC (미국) OET-65 10,000,000 61 3000

한국, ICNIRP (1998),
WHO

9,000,000 58 2847

벨기에(왈로니아제외) 1,115,000 21 1002

이탈리아
(모든주파수의합)

100,000 6 300

러시아, 중국 100,000 6 300

스위스, 리첸스타인, 
룩셈버그

95,000 6 292

벨기에왈로니아 24,000 3 147

휴대전화기지국으로부터
100미터지점
(0.2 to 6 V/m)

10,000 1.9 95

비엔(GSM 총합) 10,000 1.9 95

이탈리아(단일주파수) 1,000 0.6 30

찰스버그1998 (GSM 총합) 1,000 0.6 30

EU의회(2001) 100 0.2 9

미국도시 15개, 1977 
(주로VHF, TV)

48 0.14 7

찰스버그GSM/3G
outside houses (2002)

10 0.06 3

찰스버그GSM/3G
inside houses (2002)

1 0.02 1

휴대전화작동수준 0.000002 0.00003 0.0015

자연상태의수준
(모든무선주파수)

0.000001 0.00002 0.001

자연상태에서 1.8 GHz 
평균수준

0.0000000
0001

0.000000
06

0.000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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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아주취약하다.

③전자파에 의한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막

을수있는조치가시급하다.

④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증명책임은 소비자에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 전기·가전

제품 생산업체, 이동통신사업자, 휴대전화

제조업체에게있다.

⑤전자파와 암과의 메커니즘이 규명되기 이전

에 전자파의 세기를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

능한한시급히최소화하여야한다. 

장기노출과 미약한 전자파강도에 의한 비열

작용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국제비전리방

사선방호위원회(ICNIRP), 국제전기전자학회

(IEEE), 미국 통신위원회(FCC)의 전자파안

전기준치는 낡은 구시대 유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따라이젠쓸모가없게되었다.

공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자파허용기준을 시급히

정해야 한다. 이는 후손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위해하루도더미루어서는안될시

급한정책과제인것이다.

⑥휴대전화 등 인체부위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무선단말기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사용

하고 있는 전자파흡수율(SAR)은 전자파의

단기노출에 의한 열작용만을 근거로 만들어

진 것으로 전자파의 안전 및 건강리스크를

표시하는데적합하지않다.

⑦각종 암과 전자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시

간대별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 전자파와 암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한다.

⑧휴대전화기지국, 무선랜 등 모든 무선안테

나는 설치하기 전에 실제 사용상황을 가정

하여 건강 및 생태 영향시험, 안전확인검사

를실시한후설치해야한다.

⑨직업인과 일반인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되고 동등하게 해야 한

다.

⑩전자파과민증을 장애로 분류하여 필요한 정

부지원대책을마련해야한다.

4. 정부의의무

전자파생체학전문가들은각국정부가다음과

같은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고있다.

①전자파리스크에 대한 대 국민 경고, 교육을

실시할것.

②사전 예방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균형있는조치를시급히취할것.

③무선주파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무선국 검사 등 행정조치

를강화할것.

④기술혁신을 통해 전자파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는연구및정책개발을위한기금을조

성할것.

5. 사전 예방원칙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우리생활주변에급속하게늘어나는전기·전

자제품, 즉고압송전선, 휴대전화, 무선인터넷기

기 및 이에 부수하는 휴대전화기지국, 무선랜,

TV 및 라디오 송신소, 주파수공용통신(TRS), 레

이더, RFID 등 다양한 장치에서 발사되고 있는

전자파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고생태계파

괴를막기위해서는사전예방조치가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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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 각국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알

츠하이머, 신경질환, 불임, 불면증, 학습·기억

능력의저하, 면역 기능장애, 암 등 전자파로인

한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에는 그 기

준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기준보다 수천 배 이상

높아너무차이가크다. 

지금까지의국제적인연구를종합분석하여과

학적 증거에 따른 전자파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

은 기준치를 넘으면 비열작용,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 

䤎䤎극극저저주주파파((EELLFF)) :: 110000 nnTT ((11 mmGG)) 이이하하

ㅇ대상 : 모든 신설 고압송전선, 변전소, 전기

제 품, 가전제품, TV, 컴퓨터, 라디오, 통신

기기등

ㅇ근거 : 백혈병, 뇌종양, 알츠하이머, 우울증,

불면증, 정자 손상, DNA 손상이 발견된 연

구결과

ㅇ송전선, 변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택지, 병원, 학교, 공원, 운동장 등 어린

이들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100 nT(1 mG)

이하가 되도록 이격거리(약 50 미터 이상)

유지

ㅇ24시간 노출 허용 기준 : 신설 주택, 사무

실, 학교, 유치원, 병원 등은 전자파 자기장

의 24시간 평균값이 100 nT(1 mG) 이하

유지

ㅇ이 기준치는 안전기준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한 위험수준의 출발값으로 우

리나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1/833에 해당

하는 값인데, 향후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면

추가로더낮출필요가있다.

䤎䤎무무선선주주파파수수((RRFF)) 전전자자파파

ㅇ전신 및 국부 전자파흡수율(SAR) : 33 μ

W/kg 이하

- 우리나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1.6 W/kg보

다 약 48,000배 낮은 값으로 향후 과학적

증거가축적되면더낮출필요가있다.

- 전자파민감증, 면역결핍증환자 등과 같은

전자파민감인에게는안전하지못하므로더

낮은 수준의 주거지, 사무실, 공공편의시설

을제공해야한다.

- 전자파흡수율(SAR)은수치공개, 경고문부

착을의무화하여사용자들에게경각심을갖

게해야한다.

ㅇ전력밀도: 170 μW/m2(0.17 mW/m2) 이하

- 우리나라전자파인체보호기준 9,000,000 μ

W/m2(1.8 GHz 경우) 보다약 50,000배낮

은 값으로 향후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면 추

가로더낮출필요가있다.

6. 맺음말

전자파는전인류가 24시간접하고이를이용

하고있다. 인류역사에이런물질이일찍이없었

다. 이에대한건강악영향과생태계파괴보고가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제보건기구(WHO)의 무선주파수 발

암가능성물질분류를계기로본고가우리나라정

책결정자, 국회, 정부, 지자체, 의료계,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업계등모든이해관계자들이전

자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

는영광이겠다.  

<원고 접수일 201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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